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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자원순환 관련법안 마련을 놓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‘촉진법’(환경부

제안 법안)과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‘기본법’(자원순환단체 제안

법안)이 충돌할 전망이며,

ㅇ 특히 촉진법을 선호하는 환경부와 기본법을 고수하는 산업통상

자원부 등 부처 간 샅바싸움도 벌어질 전망임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‘자원순환단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을 산업

통상자원부가 고수한다’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무근임.

ㅇ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‘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’ 제정이 반드시 필요

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향후 법안의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

구체적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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